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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특성에 따른 인터넷 및 인터넷 건강정보 

이용행태에 대한 고찰

오유미 , 양유선

0000000000

▒ 필요성 및 목적

 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 높아지고,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수요가 급

증함에 따라 그 제공 또한 더욱 활발해져 왔고, 자연스럽게 인터넷이 국민 건강증진의 

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. 따라서 정보의 단순전달의 수준을 넘어 양질의 

신뢰성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. 

▒ 연구의 목적

   양질의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제공하고,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건강정보 서비

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터넷 및 건강정보 행태에 대하

여 조사 분석한다. 

▒ 연구방법

   건강길라잡이(http://www.hp.go.kr)를 사용하는 회원들 1,54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

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. 일

반인과 보건인 즉, 직업특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 건강정보 이용행태 대하여 비교･분석

하여 그 결과의 의의를 해석하였다. 

<표-1>  조사분석 내용

지표구분 내  용 세 부 항 목 조사항목수

인구학적 특성
- 일반적 특성 연령, 성별, 거주지역, 교육정도, 직업 5

- 건강관련 특성 본인인지 건강상태, 건강관심도 2

인터넷 이용 
특성

- 일반적 인터넷 이용 인터넷 접속속도, 이용 장소, 평균 이용 빈도, 
일주일 평균 이용시간, 6

-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인터넷 이용목적, 건강정보 이용 빈도, 
건강정보 이용목적, 건강길라잡이 이용빈도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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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결과

   설문응답자 1540명 중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인 46.5%(762명)이며, 보건의

료인이 50.5%(778명)로 건강길라잡이는 보건의료인이 많이 접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

었다. 이를 기준으로 건강관련 특성 및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.

   1)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

     - 성별은 남자가 31.7%, 여자가 68.2%였으며,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이 

74.7%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10대~40대까지 고르게 나타남.

   2) 일반적 인터넷 이용 행태

     - 인터넷 속도는 보통(49.2%)이나 빠르다(36.6%)라고 대답하였으며, 주로 사용하는 

장소는 학교/직장(57.0%), 집(39.5%)으로 나타남. 평균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간은 

일주일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61.5%, 5~6일 24.4%로 나타나 대부분 5일 이상 

인터넷을 사용함. 일주일에 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32.4%, 3~5시간이 

17.1%로 나타나 매일 사용하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음. 

   3) 건강관련 특성

     - 본인인지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전체 83.9%이며, 자신의 건강상

태를 좋다고 판단한 비율이 일반인은 44.6%, 보건의료인은 39.3%로 보건의료인

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
     -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체 63.4%가 ‘관심이 많다’라고 답하였는데, 관심도는 일반

인이 42% 보건의료인이 52.0%로 보건의료인이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은 것

으로 나타남

   4)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행태 

     - 인터넷 이용목적은 정보검색/뉴스(58.2%), 자료다운로드(16.7%), 게임(8.4%) 순
으로 나타남. 일반인은 정보검색(28.6%), 게임(8.4%) 인터넷쇼핑(3.1%) 순으로 

주로 취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으며, 보건의료인은 정보검색(29.7%), 자료다

운(14.1%), 동호회 활동(4.3%) 순으로 나타나 전문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함.

     -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빈도는 가끔 이용(49.7%), 많이 이용(25.8%), 매우 가끔 이

용(14.7.%) 매우 많이 이용(9.7%) 순으로 나타남. 직업군으로 비교하여보면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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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은 가끔 이용(34.3%), 매우 가끔 이용(10.7%) 순으로 나타나 자주이용하지 않

음을 알 수 있으며, 보건의료인은 많이 이용(22.9%), 가끔 이용(15.4%) 순으로 나

타나 일반인보다 건강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     -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목적은 건강생활(36.2%), 학업 및 연구(26.3%), 업무(23.8%) 

순으로 나타남. 일반인은 건강생활(29.0%), 학업 및 연구(10.2%), 질병관리(5.2%) 

순으로 나타나 주로 생활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, 보건의료인은 업무(22.8%), 학업 

및 연구(16.1%), 건강생활(7.2%) 순으로 나타나 업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 

있음

     - 건강길라잡이 이용빈도는 가끔 이용(54.7%), 많이 이용(23.0%), 매우 가끔 이용

(16.8%), 매우 많이 이용(5.5%) 순으로 나타남. 직업군으로 비교하여보면 일반인

이 가끔 이용(27.8%), 많이 이용(9.7%), 보건의료인은 가끔 이용이 (26.9%), 많이 

이용(13.3%)으로 나타나 직업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건강길라잡이를 이용하고 있

음.

▒ 고찰

   일반인은 인터넷을 취미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고, 건강정보는 생활정보를 목적으로 

사용하고 있다. 보건의료인은 일반인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, 인터넷을 전

문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고, 건강정보는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. 이러한 결과

들은 향후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

대된다.




